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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소음에 노출된다. 주행 중 발생

하는 소음은 승차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음을 

줄이는 것이 안락한 승차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. 

여러 가지 소음 가운데‘풍절음’은 상황에 따라 굉음에 

가까운 소리를 내기도 해 승차감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

요소 중 하나이다. 

 

 ■ 풍절음은 왜 생길까?

 풍절음이란 창을 닫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‘슈슈’,‘샤

샤’하는 비교적 주파수 높은 소리(500Hz~5kHz)로 들

려오는 것을 말한다. 주행 속도나 풍향에 따라 변하기도 

하는데 때로는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기도 한다.

자동차 풍절음의 원인은 차문에 부착된 고무몰딩이 

헐거워졌기 때문이다.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자동차 문 

안팎으로 부착되어 있는 고무몰딩은 시간이 지남에 따

라 노후 되는데, 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소음을 일

으키는 것이다.

  

■ 풍절음을 줄이는 방법은?

1. 고무몰딩에 윤활제 도포

노후화 된 고무몰딩에 윤활제를 도포하면 풍절음을 

줄이는데 효과적이다. 노후로 인해 딱딱해진 고무몰딩

에 마른 천을 이용해 전용 윤활유를 얇게 발라준다. 가

비나 눈이 오면 도로가 미끄럽기 

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. 

따라서 평소에 타이어의 마모 상태

를 자주 확인하고, 적절한 공기압을 

유지해줘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

수 있다. 

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

이 찾아오는 법. 젖은 노면에서 운

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진

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때는 카운터 스티어링

(Counter Steering) 운전법을 구사해야 한다.

 

■ 카운터 스티어링이란

카운터 스티어링이란 자동차의 뒷바퀴가 미끄러지

는 쪽으로 핸들(스티어링 휠)을 돌려 차량을 제어하

는 운전 기술이다. 회전관성체의 반작용 원리를 이

죽 윤활제나 WD가 효과적이

다. 하지만 문 바깥쪽 고무몰딩

의 경우 상태에 따라 교체하는 

것이 좋다.

2. 윈드키퍼 시공

자동차 풍절임 차단에 가장 

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‘윈

드키퍼’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

부분에 전체적으로 소음을 차

단해주는 몰딩을 시공해 벌이

진 문틈을 막아 풍절음을 차단

하는 것이다. 셀프 시공이 가능한 튜닝으로, 간단한 것 

같지만 내부는 벌집구조로 되어 있어 소음과 바람, 미세

먼지 차단에서 효과적이다. 윈드키퍼는 차량 온도 유지

에도 도움을 준다.

 

■ 풍절음 외 주행 소음 줄이는 팁

풍절음 외에도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

한 경우가 있다. 차량 노후로 인해 엔진 자체 진동과 소

음이 발생한다면‘보닛 후드 흡음재’를 통해 소음을 줄

일 수 있다. 또 엔진 내부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면 소

음은 더욱 커진다. 따라서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

용한 선회 법으로, 이 기술을 이용하

면 뒷바퀴의 미끄러짐을 막고 스핀

을 방지할 수 있다. 뒷바퀴가 오른쪽

으로 미끄러지면 스티어링 휠을 오

른쪽으로,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왼

쪽으로 꺾으므로‘역핸들’이라고도 

불립니다. 하지만 핸들을 너무 과도

하게 돌리거나 빠르게 원래대로 조

정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불러올 

수 있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.

 

■ 카운터 스티어링 주의사항

차의 뒷바퀴가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이라

면 스핀을 느끼자마자 바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. 살

짝 미끄러졌거나 스핀에 재빨리 대처한 경우에는 핸

들을 조금 꺾어도 되지만 45도 이상의 큰 스핀을 겪

쾌적한 승차감 위해 풍절음을 줄여라

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‘카운터 스티어링’ 운전법

자동차

엔진 내부 관리와 더불어 소음

을 차단하는 흡음재를 사용하

는 것이 좋다.

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전체적

인 소음을 차단하고자 할 때는 

천정 엠보싱 작업을 하면 좋다. 

힘은 들지만 셀프 시공이 가능

하고, 복사열과 풍절음 차단에 

도움을 주는 방법이다. 더불어 

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

천장 오염도 줄일 수 있다.

 

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은 외부 환경뿐 아니라 운전습

관과도 관련이 있다. 급출발, 급제동, 급선회할 때 트레

드 노면이 미끄러지면서 소음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‘스

퀼’이라고 한다. 스퀼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전 구간에서 

저속으로 주행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다.

 

타이어 공기압이나 마모 상태에 따라서도 주행 중 소

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과 마모도를 주기적

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. 더불어 공명음을 줄인 저

소음 타이어를 사용해 타이어와 노면간 발생하는 소음

을 줄인다면 쾌적한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다.

을 때는 0.5초 이내에 핸들을 꽤 많이 틀어야 한다. 

그렇다고 핸들을 좌우로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면 안 

되며, 차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면 당연히 핸들을 정

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.

또한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으로 인해 차량 후미가 

틀어지고 있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된다. 

급제동이 걸리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더 큰 스핀이 

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시속 30km가 넘어

가거나 미끄러운 빗길 혹은 빙판길 위에서는 카운

터 스티어링으로도 차량 통제가 어렵다. 따라서 비

나 눈이 오는 상황에서는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

하고 감속,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.

‘카운터 스티어링’운전법은 운전 초보자들에게는 

약간 어려운 기술이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자연

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. 단, 연습은 안전한 곳에서 숙

련된 운전자와 함께 해야 한다.


